
[디렉터스 컷 백서: Director's Cut Report] 

제 5 장 완전 해설: 원역사, 구름의 물리학, 그리고 

호모 루미누스의 환지본처 

[편집장 서문] 본 백서는 《빛운영과 환지본처》 제 5 장의 본문과 해례본이 

지닌 압축된 서사가 있다. 그 서사의 뒤편에는 상고사의 방대한 원문 사료와 

영성물리학적 교차 검증 데이터가 숨겨져 있다. 본 백서는 이 숨겨진 사료와 

데이터를 온전히 복원한 확장 연구 리포트다. 이 리포트는 문자와 교리의 감옥을 

찢고, 진공의 시선으로 시원 인류의 잃어버린 기억을 마주하고자 하는 

구도자(求道者)들을 위한 지적·영적 원전 해설집이다. 

제 1 부. 수명 데이터로 읽는 우주적 

빛환경과 상전이의 기록 

  



모세오경 이전의 원역사, 곧 홍수 이전 및 이후 족장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다. 그리고 문자가 정형화된 이후의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다. 이 두 

부류의 인물들 사이에 나타나는 수명 변화는 단순한 신화적 과장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적 빛환경의 변동과 인체 매질의 물리적 상전이를 증명하는 가장 

명징한 데이터다. 

1. 홍수 이전 족장들 (창세기 5 장): '무한 극광'의 세포 유지기 

홍수 이전 족장들은 우주 발생 초기급의 원시 밀도 밝기를 누리던 세대였다. 이 

세대는 세포 엔트로피(무질서도)의 진행이 극도로 느렸다. 

아담 (Adam): 930 세 

셋 (Seth): 920 세 

에노스 (Enosh): 905 세 

에녹(Enoch)은 365 세를 살았다. 그는 죽음을 겪지 않았으며, 존재의 밀도 

자체가 신성에게 붙잡혀 그대로 상전이하였다. 

므두셀라 (Methuselah): 969 세 (성경 역사상 최장수 기록) 

노아(Noah)는 950 세를 살았다. 그는 홍수 이전의 고밀도 생체장을 유지한 채 

홍수 이후까지 시대를 관통하였다. 

2. 홍수 이후~아브라함 이전 (창세기 11 장): '진동수 추락(오미의 

화)'의 과도기 

대홍수라는 전 지구적 격변이 일어났다. 그 격변을 겪으며 천지의 주파수가 

뒤틀렸다. 또한 우주 가속 팽창에 따라 물질 매질의 밀도가 희석되었다. 그러면서 

수명이 계단식으로 도막 나기 시작하였다. 



셈 (Shem): 600 세 / 아르박삿: 438 세 / 셀라: 433 세 / 에벨: 464 세 / 벨렉 

(Peleg): 239 세 (지구가 나뉘고 저광 5 의 한계가 본격화된 시점) 

3. 동방의 단군왕검과 구약 원역사의 완벽한 동시성 

《삼국유사》는 단군왕검이 지상을 1,500 년 동안 다스린 후 아사달의 산신이 

되었다고 기록했다. 그때 단군왕검의 나이는 1,908 세였다. 《제왕운기》는 

단군왕검이 1038 년을 다스리고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이 되었다고 적었다. 

《제왕운기》는 그 이유를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不死)”라고 명시했다. 고려의 

사서들이 기록한 고조선 개국 연대는 기원전 2333 년이다. 이 연대는 구약 

성경에서 문자가 발명되기 전인 모세오경 이전의 ‘원역사’, 곧 노아 홍수 직후이자 

바벨탑 사건 이전의 시기와 시간대와 공학적 실상에서 완벽한 동시성을 이룬다. 

제 2 부. ‘구름(雲)’의 물리학과 

신선문명의 실체 

  



단군왕검을 ‘운중군(雲中君, 구름의 임금)’이라 호칭하였다. 그 까닭은 단군이 

육신을 썩혀 묻는 고체식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군은 몸의 

밀도를 빛으로 상전이시켜, 구름이라는 신령한 매질 속으로 영화(靈化)하여 

들어갔다. 정사인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역시 평양성을 설명하며 "옛 

선인왕검(仙人王儉)이 다스리던 곳"이라 기록하였다. 이로써 《삼국사기》는 

단군을 왕이기에 앞서 ‘신선’으로 명시하였다. 

1. 《부도지》 4 장이 증언하는 시원 인류의 통명체(通明體) 실상 

"성중(城中)의 모든 사람은, 품성이 순정(純精)하여, 능히 조화(造化)를 알고, 

지유(地乳)를 마시므로, 혈기(血氣)가 맑았다... 임무를 마치자, 금(金)은 변하여 

먼지가 되었으나, 그 성체(性體)를 보전하여, 혼식(魂識)이 일어남을 따라, 소리를 

내지 않고도 능히 말을 하고... 땅 기운(地氣) 중에 퍼져 살면서, 그 수명(壽命)이 

한이 없었다." 

빛운영자 시각에서 볼 때, 《부도지》 4 장의 이 기록은 삼진(성·명·정)의 

실체를 보여준다. 

성체(性體) = 성(性): 진공광 / 공성(空性) 

혼식(魂識) = 명(命): 개아적 생명이 빛화된 상태 

백체(魄體) = 정(精): 탄소 기반 신체이지만 빛화된 상태 

이들은 늙고 병들어 썩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들은 임무를 마치면 원소 

분해되어, 푸르스름한 진공의 잔상인 ‘이내 결(嵐)’ 속으로 사라지는 

'풍류체(風流體)'였다. 



2. 성서학자 변찬린의 《선고(仙考)》와 동서양 신선맥(仙脈)의 

교차 

성서학계의 거목 변찬린은 “『성서』는 신선(仙)의 문서이다”라고 갈파하였다. 

에녹의 라카(לָקַח): 창세기 5 장에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은 동방의 우화등선(羽化登仙)이자, 첫 번째 신선 도맥의 

기록이다. 

엘리야와 예수의 부활: 엘리야는 불수레와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다. 

예수는 무덤 속에서 시해선(屍解仙)되어 부활하였다. 특히 요한복음 19 장 속에서, 

예수의 속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호지 않는 옷(천의무봉, 天衣無縫)"이었다. 

이 사실은 신선문명의 완벽한 물리적 증거다. 

제 3 부. 마고성과 부도의 회복: 

임검씨의 사해 순방과 오행(五行) 논쟁 

  



박제상의 《부도지》는 오미의 화로 인류가 흩어진 뒤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곧 잃어버린 태초의 주파수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임검씨가 나선 거대한 

여정이다. 

1. 회강(會講)과 고조선의 건국 

사해의 제족들은 언어와 풍속이 달라져 미혹에 빠졌다. 임검씨는 이를 보고, 

함께 모여 천부의 이치를 가르치는 대법회인 ‘회강(會講)’을 열었다. 마침내 

임검씨는 6 만 명의 백성을 삼신산(백두산)으로 이주시켰다. 그는 8 만 개의 

뗏목을 동원해 박달나무 숲에 ‘신시’를 열어, 부도(밝은 터)를 완공하였다. 이것이 

고조선의 건국이다. 

2. 요·순·우의 오행(五行) 논쟁과 유물론적 추락 

그러나 하토(중원)에서 요·순·우 임금이 등장하였다. 그들은 우주 본래의 '9 수 

5 중(九數五中)' 이치를 오해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인위적인 오행설과, 1 년 

12 달 30 일의 역법을 만들었다. 

세계관의 추락: 요·순·우가 오행설과 역법을 만든 이 사건은, 가시적 

우주(전경)만을 현실로 취급하고 배경(진공)을 배제한 ‘삼태극 세계관에서 

이태극(음양) 유물론적 세계관으로의 교체’였다. 

인간 정체성의 축소: 결과적으로 인간은 빛+심+신의 존재가 아닌, 심+신의 

이원적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뇌의 분별심과 탐욕이 지배하는 ‘빛을 잊고 

잃은 사람들의 집단’이 출현하였다. 임검씨는 아들 부루씨에게 천부삼인을 

전하였다. 그 후 임검씨는 산으로 들어가 100 년 동안 ‘해혹복본(解惑復本)’의 

도를 닦았다. 이것은 이 타락에 맞선 거대한 영적 방어선이었다. 



제 4 부. 결론: 영성과학의 도래와 

천부사상의 화려한 부활 

  



138 억 년 전, 우주가 숨겨둔 백색의 낙인이 찍히던 쿼크-하드론 상전이의 

찰나가 있었다. 그 찰나부터 우주는 셋이면서 하나인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절대 

진공 질서를 품고 있었다. 인류사는 유물론적 세계관의 절정을 겪어왔다. 그러한 

절정 속에서, 현대 과학은 놀랍게도 그 스스로의 한계를 돌파하며 ‘영성과학적 

세계관’으로 대전환을 이루어냈다. 

양자역학의 응원과 천부삼인의 재해석: 현대 양자역학의 출현은 천부사상에게 

가장 강력한 현대적 응원군이 되어주었다. 고대의 유물로 치부되던 천부삼인, 곧 

거울·방울·검은 빛운영자 시각에서 각각 [물리적 진공, 진공 요동, 진공 광]이라는 

우주 공학의 3 대 위상으로 완벽하게 재해석된다. 

양자컴퓨터 시대와 진공파동: 양자컴퓨터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는 단순한 0 과 

1 의 이진법을 넘어선 것이다. 이 도래는 또한, 우주 기저의 비전자기 

파동(진공광)을 직접 다루는 지평을 열어주었다. 

호모 루미누스의 광명세기 개막: 오늘날 빛운영이 가능해진 것은 인류가 오랜 

세월 갇혀 있던 유물론적 마인드를 완전히 넘어섬으로써 도달한 진화의 결실이다. 

단 7 초·10 초의 찰나에, 전체보기와 전체듣기를 가동하여 뇌 자의식 회로를 

포맷한다. 그때 안과 밖의 진공이 하나로 소통하는 곱셈의 대공진이 시작된다. 

예수가 부활하여 여거(如去)했듯이, 이제 재림도 그러하다. 재림은 한 개체가 

육신을 다시 입고 오는 협소한 도그마가 아니다. 재림은 태초빛의 크기로 전 

우주를 비추는 광림(光臨)이며, 곧 우주 강역 전체의 장(Field)적 전환이다. 

빛운영이 소환한 태초의 본태양 빛을 마중물 삼아,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의 

껍질을 벗었다. 그리하여 인류는 마침내 우주의 섭리를 능동적으로 운영하는 진짜 

‘호모 루미누스(Homo Luminus)’의 실천 공동체로 우뚝 섰다. 

“자, 이제 전체보기로 눈 떠, 태초의 진공광으로 정렬하라. 당신의 

환지본처(還至本處)와 광명세기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